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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소인 리허설, 자기설정목표, 자기존중이 임파워먼트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임파워먼트와 자기효능감이 혁신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
여 국내 외국계 기업 4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한 설문지 중 305부의 응답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SPSS 18.0과 AMOS 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셀프리더십
의 하위요소인 리허설과 자기존중은 임파워먼트를 높이지만, 자기설정목표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셀프리더십의 세 가지 하위요소는 모두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며, 임파워먼트는 혁신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이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검증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leadership(rehearsal, self-goal 
setting, self-respect) and empowerment, self-efficacy and innovation. In order to verify the relationships, data 
obtained from 305 employees working in Seoul were analyzed by using SPSS 18.0 and AMOS 8.0. This study 
reports findings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leadership(rehearsal, self-respect) and the 
empowerment is positively related. Second, there was also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elf 
-leadership(rehearsal, self-goal setting, self-respect) and the self-efficacy. Third, the empowerment is positively 
related with innovation, however self-efficacy has no correlation with innovation.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or research and practice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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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조직
에서는 조직의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주도적인 역할과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타율적인 성향의 리더십에 의존한 수
동적인 조직 구성원이 아닌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자발
적인 노력과 조직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새로운 형태
의 구성원이 요구되며,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셀프리더

십이 등장하였다[1].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뿐 아니라 구성원의 혁
신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 강조되고 
있다[2.3.4.5].

이처럼 경쟁과 변화의 시대에 조직 구성원들의 자율성
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하여 혁신을 유도할 수 있으
며[6], 구성원의 셀프리더십은 업무의 혁신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7] 셀프리더십과 혁신성에 관한 중요성
은 여러 학자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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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연구가 셀프리더십과 혁신성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밝히는 데 그칠 뿐, 셀프리더십과 혁신성과 관
련된 선행변수는 무엇인지, 선행변수가 혁신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관련된 통합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주요 요소로 부각되는 조직구성원의 셀프
리더십과 혁신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직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알려진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자
기효능감 등에 대한 상호간의 관련성 및 영향력을 알아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셀프리더십의 다양한 하위전
략요인 중 혁신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리허설, 자기설정목표, 자기존중을 선정하고, 이들 변수
들이 조직 구성원의 임파워먼트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임파워먼트 및 자기효
능감이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설정

2.1 셀프리더십

1980년대 조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구성원의 가치
관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등장
한 셀프리더십은 Manz에 의해 최초로 제안된 개념이다
[8].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9].

셀프리더십 전략은 크게 행위지향적 전략
(behavior-focused strategies) 및 인지전략( thought pattern 
strategies)으로  구분된다[10]. 행위지향적 전략에는 자기
관찰(self-observation), 자기설정목표(self-goal setting), 자
기보상(self-reward), 자기비판(self-punishment), 리허설
(rehearsal), 단서에 의한 관리(management of cue)를 포함
하고 있으며, 효과적 사고와 태도를 위한 인지전략에는 
자기존중(self-respect)이 있다[1].

셀프리더십 전략에 관한 각각의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
면, 자기관찰(self-observation)은 자신이 바꾸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 정보를 수집/관찰하여 자신의 업무활동의 
효율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할 지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는 것이다. 리허설(rehearsal)은 실제
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작업 활동에 대한 신체적이며 
정신적인 예행연습을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성공률과 효

과성을 높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기설정목표(self-goal 
setting)는 처리해야 할 일들의 목표와 장기적으로 달성하
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 후, 이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실행을 지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단서
에 의한 관리(management of cue)는 학습에 대한 개인적, 
상황적 장애를 판단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하며, 자기보상(self-reward)은 바람직한 행동을 완수했
을 때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보상을 스스로에게 제공함
으로써 동기를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기비
판(self-punishment)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동했
을 때, 자신에게 일정한 징계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실수
를 반복하거나 습관적인 실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인지전략에서의 자기존중
(self-respect)은 확실한 목적의식 등을 통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사고태도를 갖게 되고, 자신의 생각의 초점을 
관리함을 뜻한다[1].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셀프리더십의 하
위요소 중 리허설, 자기설정목표, 자기존중에 초점을 맞
추었는데, 그 이유는 선행연구[10]를 통하여 리허설(정신
적 예행연습)이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존중이 높
은 개인은 자신이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 뿐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며, 이는 조직 및 구성원들
에게 혁신을 전파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11].  또
한 자기목표설정, 리허설, 자기존중은 내재적, 외재적 혁
신행동과 밀접한 관련[12]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 
세 가지의 셀프리더십 하위요소가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2.2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키
고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본다[13].  Spreitzer[14]는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소를 의미성(meaningfulness), 역량
(competence), 영향력발휘인식(impact), 자기결정력(self 
-determination) 등의 네 가지로 구체화하였는데 첫째, 의
미성이란 개인 자신의 기준이나 이상과 비교해 판단되는 
작업 목표의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수행 또는 과업
의 목적에 요구되는 것과 개인의 신념, 가치관 및 태도와
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둘째, 영향력은 개인이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직무를 수행
하는데 있어 전략적, 운영적, 실무적인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셋째, 역량은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개인이 기술을 가지고 과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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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력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제어하고 선도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느낌으로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
법, 시기, 시행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에 관
한 것이다.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셀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강조하고 있으며[15], 임파워먼트의 하위 구성요소인 의미
성, 자기결정력, 역량성을 지각함으로써 셀프리더십을 강
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16]. 또한 구성원들의 임파
워먼트의 필수조건으로 셀프리더십을 강조하였다[17]. 이
와 같이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와의 이론적 근거와 선
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종업원의 리허설(정신적 예행연습)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종업원의 자기설정목표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에 정(+)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종업원의 자기존중감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Bandura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으로[18], 주어진 상황적 요구를 감당하기 위
해 필요한 개인이 갖는 동기부여, 인지적 자원, 다양한 행
동과정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라고 정의하였다[19]. 이는 곧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
한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Gist는 직무환경에서의 자
기효능감을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
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20].

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 성과변수로 자주 언급되는 
핵심 변수로서[5,21,22,23], 셀프리더십 전략은 자기효능
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며[9,23], 셀프리더십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21]. 국내연구에서 
R&D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
과 성과(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셀프리
더십은 자기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며[24], 더불어 자기효능감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
에서 셀프리더십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5].  또한 셀프리더십을 통해 개인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자기효능감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였
다[26]. 

이와 같은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선행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4. 종업원의 리허설(정신적 예행연습)은 자기효

능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종업원의 자기설정목표는 자기효능감에 정(+)

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종업원의 자기존중감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2.4 혁신성

혁신은 여러 학문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연구
되었는데[27], 경영학점 관점에서의 혁신은 개인, 집단, 
조직 또는 사회에 유익한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아이
디어, 과정, 제품, 절차 등을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적용하
는 행위로 정의된다[28].

혁신성은 자기효능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
며[29],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소인 리허설, 자기비판은 혁
신성에 정(+)의 영향을 가지며[30], 셀프리더십 역시 혁
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또한 조직구성원의 셀프리더십 수준은 자기 유능감을 느
낄 수 있게 하며 임파워먼트된 이들은 업무에 보다 혁신
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7]. 그 외에도 셀프리더
십과 혁신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31,32], 
셀프리더십과 혁신성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간접효과 또
한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33.34]. 따라서 위의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7. 종업원의 임파워먼트는 혁신성에 정(+)의 영
향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종업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혁신성에 정
(+)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자료 수집은 서울에 있는 외국계 4개 기업에 종사하는 
남, 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2010년 7월 1일에서 8월 10일
에 걸쳐 총 380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305가 최종 분
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인구통
계학적 분포는 남자 189명(62%), 여자 116명(38%)으로 
남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만 30대가 207명(67.9%)로 가
장 많았으며, 20대는 65명(21.3%), 40대 이상 33명
(10.8%)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이 228명(74.8%)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졸 이상 64
명(21%), 전문대학 졸업이 10명(3.3%)으로 나타났다. 직
위별로는 사원급과 대리급이 각각 98명(32.1%), 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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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회귀계수 GFI AGFI CFI NFI RMSEA CMIN/DF

리허설 .696~.730

.986 .953 .980 .964 .061 2.117자기설정목표 .525~.798

자기존종 .752~.864

임파워먼트 .542~.827

.903 .869 .941 .892 .059 2.065자기효능감 .556~.793

혁신성 .447~.817

[표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1.5%)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과장급은 53
명(17.4%), 차장급 이상은 57명(19%)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직무분야는 사무직이 153명(50.2%)으로 가장 많
았으며, 영업, 판매 분야가 89명(29.2%), 생산, 기술분야 
19명(6.2%), 연구개발 18명(5.9%), 기타 26명(8.5%) 순으
로 나타났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율적인 내적 
리더십으로 정의하였으며, 앞서 말한 셀프리더십의 행위
전략 중 리허설 및 자기설정목표, 그리고 인지전략인 자
기존중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셀프리더십의 측정
도구로는 Hougton & Neck의 RSLQ(Revised Self 
-Leadership Questionnaire)[35]의 35문항 중 17문항을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임파워먼트는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력, 영향력을 지각함으로써 내재적 과업동
기를 증진시키는 심리적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측정도
구로는 Spreitzer[36]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총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특정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 믿음으로 정의하였으며[16], 측
정 도구로는 김아영, 차정은[37]의 24문항의 일반적 자기 
효능감 척도를 모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의 정의는 Scott & Bruce[38]의 자
신 및 조직의 성과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
를 창조, 전파, 적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측정도
구로는 Kleysen & Street[39]이 개발한 문항 중 8문항을 
사용하였다.

3.3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WIN 18.0 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
인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AMOS 18.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3.1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셀프리더십과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및 혁신성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셀프리더십의 3개 하위요인을 포
함하여 모두 6개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연구 변수
간의 개념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을 통한 측정모형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소인 리허설, 자기설정목표 
및 자기 존중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R(회귀계수/표준오차) 값이 2 이상인 경우 유의미한 것
으로 보는데[40], 분석결과 모두 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
타나 측정변수들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및 혁신성에 대
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변수 역시 C.R 
값이 모두 2 인상인 것으로 나타나 연구변수로서의 조건
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표 1은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델의 적합도 지수
를 제시하고 있다. 적합도를 살펴보면 GFI(goodness 
-of-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 및 RMSEA(root mean square 
residual)의 값이 모두 권장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변수의 개념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연
구변수들의 신뢰성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계수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연구 변수들 모두 권장치로 제시되
는 0.6을 상회하는[41] 것으로 분석되어 연구변수의 신뢰
성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표 2를 실시
하였다. 먼저 셀프리더십의 하위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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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평균 S.D. 1 2 3 4 5 6 7 8 9

1 리허설 4.40 1.02 (.673)

2 설정목표 5.26 1.03 .355
**

(.588)

3 자기존중 5.44 .78 .177** .353** (.628)

4 임파워먼트 5.18 .75 .182
**

.399
**

.574
**

(.841)

5 자기효능감 4.47 .93 .123
**

.181
**

.420
**

.328
**

(.869)

6 혁신성 4.74 .68 .295
**

.311
**

.366
**

.566
**

.174
**

(.864)

7 성별 .38 .49 -.149** -.085 -.228** -.237** -.299** -.305** 1

8 연령 3.22 .99 .114* .040 .054 .282** .003 .231** -.257** 1

9 근속년수 3.59 1.53 .059 .114* .033 .260** .038 .133* -.101 .676** 1

10 학력 3.16 .51 .093 .145* .216** .292** .276** .214** -.123* .126* .120*

 주 1. N=305, 남자는 0, 여자는 1로 처리함
    2. ** : p< .01,  * : p < .05
    3. ( ) 신뢰도

[표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펴보면 리허설은 자기설정목표 및 자기존중(r=.355, 
p<.01; r=.177, p<.01)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자기
설정목표 역시 자기존중(r=.353, p<.01)과 정(+)의 상관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는 자기효능감 및 혁신성(r=.328, p<.01; 
r=.566, p<.01)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혁신성은 자기효능감(r=.174, p<.01)과 정(+)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리허설은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및 혁신성
(r=.182, p<.01; r=.123, p<.01; r=.259, p<.01)과 정의 상관
관계를 가지며, 자기설정목표(r=.399, p<.01; r=.181, 
p<.01; r=.311, p<.01) 및 자기 존중(r=.574, p<.01; r=.420, 
p<.01; r=.366, p<.01) 역시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및 혁
신성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연구변수간의 관계
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리허설과 자기 존중 성향
이 강하며, 임파워먼트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혁신성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리허설과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근속년수가 길고 학
력이 높을수록 자기설정목표와 임파워먼트, 그리고 혁신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3.2 가설검증

본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및 혁신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모두 8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
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구
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GFI, 

AGFI, CFI 및 NFI가 제시되었는데 이들 적합도는 0.8이
상이면 적절한 것으로 본다[42.43]. 이들 모형의 적합도 
수치를 살펴보면 GFI(.934), AGFI(.893), CFI(.944), 
NFI(.90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적합도 지수인 RMSEA(.065) 역시 기
준치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본 데이터에 적
합한 모형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chi-square 값은 적합
도 검정의 척도로 해석하지 않고 표본크기와 더불어 
chi-square/df (170.376/74=2.302)를 참고적으로 제시한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모두 8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검증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셀프리더십의 하위요
인인 리허설과 자기 존중은 임파워먼트(=.172, t=2.458; 

=.494, t=7.594)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1과 3
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자기설정목표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력
은 검증되지 않아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리허
설, 자기설정목표 및 자기 존중 모두 자기효능감(=.225, 

t=2.708; =.293, t=2.999; =.410, t=5.837)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4, 5 및 가설 6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임파워먼트와 자기효능감이 혁신성에 미
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임파워먼트는 혁신
성(=.544, t=6.367)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7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
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8은 기각되었다. 
표 3 분석결과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최적모형이 도출
되었으며, 변수간의 관계를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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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 S.E. C.R. 적합도(2.302)

가설 1 리허설 → 임파워먼트 .172 .070 2.458 chi square/df

가설 2 자기설정목표 → 임파워먼트 -.036 .075 -.483 170.376/74

가설 3 자기존중 → 임파워먼트 .494 .065 7.594 GFI .934

가설 4 리허설 → 자기효능감 .225 .083 2.708 AGFI .893

가설 5 자기설정목표 → 자기효능감 .293 .098 2.999 CFI .944

가설 6 자기존중 → 자기효능감 .410 .070 5.837 NFI .906

가설 7 임파워먼트 → 혁신성 .544 .085 6.367 RMSEA .065

가설 8 자기효능감 → 혁신성 .040 .053 .757

[표 3] 가설검증 결과  

[그림1] 구조방정식모형

4. 결론 및 고찰

기존의 셀프리더십 관련 선행연구들은 셀프리더십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 보
다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39].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셀프리더십 연구가 많이 다
루지 않았던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리허설, 자기설정
목표 및 자기존중이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과 혁신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인 리허설과 자기존중
은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자기설정
목표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력은 검증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셀프리더십의 세 가지 하위요소 모두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며, 임파워먼트는 혁
신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이 혁
신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검증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셀프리더십을 하나의 큰 단위가 아닌 하위요인

으로 분류하여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검증
함으로써 셀프리더십 연구의 정교화 및 선행변수들에 대
한 연구 영역 확장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앞
서 살펴본 다양한 선행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셀프리더
십이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확
인하였으며[44], 셋째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혁신성에 정
(+)의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구체적
인 비전제시 및 동기부여와 같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임
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환경 및 제도가 조성
된다면, 개인의 업무만족 향상 뿐 아니라  조직의 혁신성
을 촉진시킬 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자
기효능감과 혁신성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자기효능감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부터 추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데, 자기효능감을 높
게 인식하는 개인은 성공에 대한 열망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혁신적인 성향은 새로운 시도로 인해 실패를 
경험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날 경
우 상대적으로 혁신성향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셀프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및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

4279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리허설, 
자기존중 성향,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및 혁신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하여 성별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교적 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의
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별 
특징을 고려한 셀프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 기업의 인적
자원관리 차원에서 개발된다면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개인 및 조직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위의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
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룬 셀프리더십, 임
파워먼트, 자기효능감 및 혁신성의 하위요인들을 모두 다
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둘째 연구변
수를 측정함에 있어 자기보고식(self-report) 설문지를 이
용하였기에, 이에 발생하는 동일원천오류(common 
method bias)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조상대
상의 한계 및 횡단적 연구방법의 실시로 인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다양한 산업과 업종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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